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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골든타임이 5년으로 이 기간 안에 인공지능(A

I)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홍성수 서울대 교수는 전환기 자동차 산업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지금이 후발주자에게

주어진 매우 짧은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소버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 국내 기술 기반 SDV(소프트웨어로 하

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2030년까지 AI 기반 SDV 3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중국 로봇 굴기에 대해 강연하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

보를 넘어 AI 미래차와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 모빌리티와 높은 호환성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로봇 굴기' 현

실화에 맞서 한국도 특화 영역 중심 임무지향형 프로젝트와 규제 완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변하는 지금, 향후 5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산업계, 학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골든타임 5년…AI·SW 경쟁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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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한 팀이 되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

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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